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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9년 된 기상관측 기록물, 국가등록문화재 되다

- 근대기상관측 역사의 시작점 「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」 680점 등록 -

□ 기상청(청장 유희동) 국립기상박물관에 소장된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

(총 680점)*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.

   *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(총 680점): 관측야장 524점, 월보원부 55점, 

연보원부 85점, 누년원부 16점

□ 이번에 등록된 기상관측 기록물은 1904년부터 1963년까지 목포지역의 

매일, 매월, 매년, 누년 기상 관측값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로, 

근대기상관측을 상징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.

  ○ 우리나라 근대기상관측을 시작한 관측소 중 하나인 목포측후소(신안군 

옥도리)에서 1904년 3월 25일부터 근대적 관측 장비로 관측하고 기록

한 체계적인 기록물로, 관측야장 및 원부의 통계자료 등 총 680점의 

방대한 기록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.

  

[그림1]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(왼쪽부터 관측야장, 월보원부, 연보원부, 누년원부)



  ○ 근대기상관측을 상징하는 기상유물로, 근대화된 관측법과 관측 측기로 

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근현대 기상관측 기록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.

  ○ 국립기상박물관은 이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계기로, 향후 목포측후소 

기상관측 기록물의 보존처리와 디지털화 및 번역·해제 등 연구 조사를 

이어갈 계획이다.

□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원부는 국립기상박물관(서울특별시 종로구 

소재)에 상설 전시되어, 국민 누구나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여 기록물을 

관람할 수 있다.

□ 또한, 국립기상박물관은 서울기상관측소 건물(1932년)과 계절표준관측목 

식재지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, 측우기와 측우대 등 

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2점과 보물 1점도 소장 및 공개하고 있다.

□ 유희동 기상청장은 “국립기상박물관은 개관 2년 만에 기상관측 기록

물의 역사적 가치 입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한 

기상유물 수집과 연구 조사 활동으로 기상과학문화의 이해와 확산을 

위해 노력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상세 설명 및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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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상세 설명 및 사진

○ (관측야장) 하루 중 1일 6회(오전, 오후 각각 2시, 6시, 10시) 지정된 

시간에 지상의 기압, 온도, 습도, 풍향과 풍속, 구름의 형태와 양 등을 

관측자가 야외에서 측정하고 기록한 장부

○ (월보원부) 하루 여섯 차례 측정된 매일의 기온, 풍향, 증기압, 습도,
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 등 월별로 통계 정리된 원본 장부

○ (연보원부) 1일 6회 관측값과 1개월 평균값을 기록하여, 기상관측 자료

가 일, 월, 연 단위로 통계 정리된 원본 장부
     ※ 평균값은 1일 6회 관측시간 가운데 주관측 시각에 해당하는 오전 6시, 오후 2시, 오후 

10시의 값을 대상으로 함

○ (누년원부) 기압, 기온, 구름량, 수증기 장력 등 기상 요소별로 매년 누

적한 월 평균값이 기록된 20년 단위의 기상통계자료 원본 장부

기상관측야장 氣象觀測野帳 
Meteorological Observatory Records, 1904년, 11×16.5 

기상월보원부 氣象月報原簿 
Original Monthly Weather Report, 1904년, 28×36

 
기상연보원부 氣象年報原簿
Original Annual Weather Report, 1904년, 20×28 

기상누년원부 氣象累年原簿 
Original Report of Annual Weather Statistics, 1920년대, 27×39


